
산업 > 산업일반

저비용항공사, 좌석·수하물 요금 인상…"비상경영 속 부가수익 확대 추진"

등록 2026.05.28 11:44:45  |  수정 2026.05.28 13:42:2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파라타항공이 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1호기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포

국제공항 활주로에 주기된 파라타항공 1호기 A330-200의 모습.(사진=파라타항공 제공) 2025.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부가 서비스 요금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고유가로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운임 인상만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기 어려워지자 좌석 지정, 위탁수하물, 적립 혜택 등 부가

수익원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최근 동남아 일부 노선의 사전 좌석 구매 금액을 인상했다. 

나트랑, 푸꾸옥 등 동남아 노선의 사전 좌석 구매 금액이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약 9% 올랐다. 

사전 좌석 구매는 승객이 항공권 예매 이후 원하는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LCC는 기본 운임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좌석 지정, 수하물, 기내식 등 선택형 서비스를 통해 부가 매출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른 LCC들도 부가 서비스 가격 조정에 나섰다. 



에어로케이는 사전 구매 수하물과 프리미엄 좌석 요금을 인상했다. 

티웨이항공도 일부 노선의 무료 수하물 무게 허용 기준을 줄이고, 국제선 위탁수하물 가격을 올렸다.

제주항공은 외부 채널을 통한 항공권 구매 시 적립 비율을 기존 5%에서 2%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LCC들이 부가 서비스 요금을 조정하는 배경으로 비용 부담 확대를 꼽는다. 

최근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유류비가 영업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사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에 LCC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잇달아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는 등 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일부 항공사는 무급휴직, 비용 절감, 노선 재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 서비스 요금 조정까지 더해지면서 비용 부담

을 승객에게 일부 전가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항공권 총액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이 기본 운임을 직접 올리기보다 부가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

된다.

항공권 가격이 민감한 LCC 시장에서 운임을 올리면 수요 이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 서비스 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중장거리 국제선 이용객은 좌석 지정과 위탁수하물 이용 비중이 높아 실제 부담 증가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는 운임 경쟁이 치열해 항공권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다"며 "수하물이나 좌석 등 부가 서비스 가격 조

정은 비용 상승 국면에서 수익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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